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7494 20 12.5 16.5 12.5 61.5 1 12.50% 6 8

517735 18.5 10.5 17.5 10.5 57 2 25.00% 5

519169 17.5 12.5 15.5 10 55.5 3 37.50% 6

519409 18.5 11 14.5 9 53 4 50.00% 5

519433 17.5 13 18 4 52.5 5 62.50% 6

515018 19 9 14 10 52 6 75.00% 5

517304 18 11 12.5 6 47.5 7 87.50% 5

517214 18 12 12 2 44 8 100.00% 5

한경훈 / 4월 / 기출GS / 6회



한경훈/4월/기출GS/6회/1번

채점자

이흥기

1. 문제 1 채점평

[1] 설문 (1)

논점에 비해 배점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입니다. 기출중에서는 33조1항3호도 이런 형태

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의 경우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지양해야하고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안포섭을 풍부

하게 하거나 원심 대법 검토 순으로 양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설문(2)

설문 (2)의 경우에도 논점에 비해 배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위에 서술한대로 양을 늘리

는데에 집중해야하는 문제였습니다.

총평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양을 채우지 못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그런 답안들은 사

안포섭을 생각보다 짧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출인, 상표유사판단, 부정한목

적 모두 사안포섭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출을 통해 이런 문제에도 대비하는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한경훈/4월/기출GS/6회/2번

채점자

이흥기

2. 문제 2 채점평

먼저, 상표법상 조치를 물어보았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치에 대해서는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감점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조치를 서술하시오 라고 준 경우에는 

부경법상 조치도 함께 서술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출문제의 함정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기출 gs 4회 문제4 

설문(1), 5회 문제3 설문(1)-1)에 이어 이번에도 상표등록을 받고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119조1항1호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3번째 반복되

니 확실히 익숙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다들 119조1항1호를 놓치지 않고 잘 서술해주셨

습니다.

조치문제의 경우 상표 등록에 대한 조치와 상표 사용에 대한 조치를 모두 포섭해야 합

니다.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 잘 숙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명성을 취득했으므로 등록상표에 대한 조치에서 34조1항11호를 의심해보아야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사용에 대한 조치에서 저명상표 사용금지효 범위를 고려해야합니다. 결

론이 상이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 잘 비교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훈/4월/기출GS/6회/3번

채점자

이흥기

3. 문제 3

[1] 설문 (1)

‘역혼동으로 신용을 획득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내용에 대해 암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답안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판례가 설시

된지 시간이 좀 지났고 이미 기출도 되었으므로 A급이 아니라고 느껴 암기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기득 이상이거나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대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설문(2)

‘34조1항12호후단에서 인용상표가 침해행위로 신용을 획득한 경우 규정 적용이 배제

되는지 여부’ 판례내용에 대해 암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답안이 상당부분 있었습니

다. 설문(1)과 마찬가지로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의 경우 34조1항13호,20호,21호도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30점짜리 문제의 경

우 놓치기 쉬우니 언제나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3] 설문(3)

설문(1)(2)와 다르게 해당판례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암기가 잘 되어있었습니다.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총평

시험을 풀 때는 설문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문을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경우 지문을 읽으면서 설문이 요구하는 논점을 중간중간 표시하며 읽어내려가기에 실



수를 할 확률이 줄어들고 지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먼저 읽

는 다면 설문을 읽은 뒤 어 이 논점이 있었나? 하면서 지문을 다시 읽어 시간이 더 소

비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지문의 내용 중 일부를 잊어 논점을 누락하는 경우

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을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습관을 갖기를 추천드립

니다.



한경훈/4월/기출GS/6회/4번

채점자

이흥기

4. 문제 4

문제4를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답안을 쓰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시간분배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3개의 문제에 시간을 2분씩 투자해 3개의 문제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보다 문제 4에서 끝까지 풀지 못해 잃는 점수가 훨씬 크기 때

문입니다. 저의 경우 30점 문제의 경우 35분(목차 7~8분 쓰기 27~28분), 20점 문제의 

경우 23분(목차 4~5분 쓰기 18~19분)을 기준으로 잡고 각각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2

분을 넘기지 않도록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여 그 시

간이 지난다면 사안포섭만으로 빠르게 끝내고 다음문제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

랍니다.

기출gs 4회 문제3 설문(1)에 나왔던 논점인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 권범심 심판청구

이익 부정되는지 여부’가 다시 나왔습니다. 중요한 논점이고 누락하기 쉬운 논점이므

로 권범심 문제가 나왔을 때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입장만을 서술하고 사안포섭은 하지 않거나 줄처리한 답안이 있었습니다. 해

당 문제의 경우 甲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서술한 이후 甲의 상황에 맞게 사안포섭까지 마쳐야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채점자의 입장에서도 지문내용을 통해 사안포섭을 한 답안과 대법원 판례

를 나열한 답안 중에 어느것이 더 좋은 답안으로 느껴질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의 경우 사안포섭의 중요성이 다른 두 법에 비해 더 크므로 끝까지 힘을내서 사안

포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6회차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8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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